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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설명배경

□ 14.11.13(목), 한중 FTA 타결선언 이후 공산품 목록 공개가 미흡하다는

기사들에 대해 산업부 입장을 설명드림

2. 산업부 설명 요지

□ FTA 절차상 품목별 목록이 공개가능한 시점은 중측이 제출한

양허안에 대한 검증이 완료되는 연말 가서명 이후라는 현실적 한계

□ 그러나, 산업부는 한-중 FTA 타결 후 현재까지 가능한 범위내

에서 상품양허목록 및 도표를 공개하였는데, 이는 한-미 FTA

등 타 FTA 보도자료에 비해 매우 자세한 수준임

ㅇ 한미 FTA 타결당시 보도자료*에는 10개의 품목만을 추가적인

정보제공없이 언급하는 수준이었음

* ‘특히 승용차, LCD 모니터, 캠코더, TV 카메라, 오디오엠프,

폴리스티렌, 금속절삭가공기계, 이어폰, 애폭시수지, 칼라 TV

등은 실질교역이 크게 증진할 것으로 전망된다’고 간단히 언급

□ 앞으로도 검증이 완료된 중국의 개별품목에 대해서는 적극적

으로 산업계에 알려줄 계획임

ㅇ 협상결과를 궁금해 하는 산업계를 위해 11.12(수) 자동차·철강·석유

화학 등 업종별 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였고, 해당업종 기업이 문

의하면 산업부 담당과 (또는 상품과)에서 상세안내할 것임


